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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T 시험을 준비하고 잘 치르는 것

도 중요하지만, 응시생이 가질 수 있는 

권리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. 그

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응시생은 본인

이 원하는 시험 점수를 대학에 보고할 

수 있는 조건적 권리다. 이는 대학 원

서에 기재하는 지원자의 SAT 성적을 

가리킨다. 대학 측에 공식적으로 성적

을 증명하는 방법은 칼리지보드에서 

직접 SAT 성적 증명서를 해당 대학에 

보내는 것이다. 이 통보 방식이 2008

년 이전까지는 지금껏 치른 모든 SAT 

결과를 조건 없이 모두 대학에 전달되

는 형태였지만 2008년부터는 전면 개

편됐다. 

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해진‘스코어 초이

스(Score Choice)’시스템이다. 지원자의 선택에 따

라 선정된 시험 성적을 해당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모

듈이다. 학생들에겐 매우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정책

이었지만, 이를 반대하는 대학들의 많았다. 결국 칼

리지보드는 매년 어느 대학이 스코어 초이스를 인

정하고 인정하지 않는지 리스트를 제공하며 대학과 

타협했다. 다음은 엘리트프렙(WWW.ELITEPREP.

COM)이 안내한 대학 지원 시 SAT 성적 사용 방법

이다.

 

■ 원하는 점수만 통보 가능 

각 대학이 SAT 성적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5가

지로 나눠진다. 

① 불완전한 수퍼스코어 1(Highest Section Score 

Version 1)

이 유형의 대학은 학생이 각 과목에서 가장 높이 

기록된 성적을 모든 시험일에서 골라 수퍼스코어

(Super score)를 입학 평가에 고려한다. 예를 들어 

10월 수학 성적이 700점, 영어 성적이 500점인데 11

월 수학 성적이 600점, 영어 성적이 700점이라면 높

은 수학 성적 700점과 높은 영어 성적 700을 골라 

1400점을 스코어초이스로 보낼 수 있고 대학은 이

를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. 함정은 이 수퍼스코어를 

고려한다는 뜻이 온전히 그 성적만 본다는 뜻만이 

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. 나머지 낮은 성적도 볼 수 있

다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. 대표적으로 하버드, 브라

운, 앰허스트, 시카고 대학이 있다. 

② 완전한 수퍼스코어(Highest Section Score Ver-

sion 2)

이 유형의 대학은 학생이 각 과목에서 가장 높이 

기록된 수퍼스코어만 입학 심사에 사용하며 나머

지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. 이 

유형의 대학들은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대학에 성

적을 보내길 권장하고 있고, 매번 높은 점수가 통보

되면 높은 점수로 기록을 수정해 놓는다고 알려져 

있다. SAT 시험을 신청할 때 4개 대학에 성적 결과

를 무료로(48달러 상당)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

학생들이 성적을 미리 보내는 걸 꺼리는데 이 유형

에 해당되는 대학에 보내는 건 안전하다고 볼 수 있

다.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보스턴대, 캘스테이트 계

열, 듀크, 프린스턴, 다트머스, 존스 홉킨스, USC, 에

모리 대학이다. 

③ 싱글 수퍼스코어 1(Single Highest Test Date Ver-

sion 1)

학생이 치른 모든 시험일의 결과에서 가장 좋은 시

험점수가 나온 날을 선택한다. 예를 들어 1월 시험 

결과가 1400, 3월 시험 결과가 1500, 5월 시험 결

과가 1300이 나왔다면 1500점을 고려하겠다는 뜻

이다. 그러나 첫 번째 유형에서처럼 그 점수를 고려

하겠다는 뜻이지 다른 점수를 배제하지는 않겠다

는 뜻으로, 불완전한 스코어초이스라고 할 수 있다. 

④ 싱글 수퍼스코어 2(Single Highest Test Date Ver-

sion 2)

대학마다 SAT 성적 반영 방법 다르다

이 유형의 대학들은 학생이 치른 모

든 시험일 결과에서 가장 높은 시험

일의 점수만을 고려하고, 그 점수만

을 입학 평가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

다. 따라서 유형 3의 완전형이라고 볼 

수 있다. 

⑤ 모든 스코어

마지막 유형으로 칼리지 보드의 스

코어초이스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 대

학들이다. 몇 번씩 시험을 봤던, 모든 

SAT 성적 기록을 모두 보고 받길 원하

는, 2008년대 이전의 정책을 여전히 고

수한다. 대표적인 대학으론 스탠퍼드, 

가주 UC 캠퍼스, 포모나칼리지, 라이

스 대학들이다. 

칼리지보드가 공개한 각 대학별 SAT 점수 사용법

을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지원하는 대학의 웹페이

지에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. 

예를 들어 스탠퍼드대의 경우 막상 입학 지원 페이

지에 가서 읽어보면“우리 대학은 칼리지보드의 스

코어초이스를 지원하지 않는다. 따라서 지원자는 모

든 SAT 성적을 보내야 한다. 이를 토대로 가장 높은 

영어와 수학 성적을 뽑아 심사에 사용할 것”이라고 

설명하고 있다. 결국 스탠퍼드는 첫 번째와 다섯 번

째 유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

■ 이미 치른 시험 점수 취소하려면

만약 시험을 보는 도중 ●계산기 배터리가 나갔거

나 ●몸이 좋지 않아 실력 발휘가 힘들거나 ●깜박 

잠이 들어 문제를 못 풀었거나 ●시험장에 소음 등

의 장애 조건이 많아 집중을 못 하고 ●답안지를 제

출한 후 정답을 한칸씩 밀려서 쓴 것을 나중에 깨달

았을 때처럼 시험 결과가 나쁘게 나올 것을 직감했

다면 시험 성적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. 

시험장을 나서기 전 시험장 감독관에게 점수 취소 

신청서를 요청해 그 자리에서 작성하고 시험을 취

소할 수 있다. 만약 집에 돌아와서 하루, 이틀 고민

하다 점수 취소를 결심한다면 수요일까지(SAT는 통

상 토요일에 실시된다) 팩스나 메일로 점수 취소 신

청서를 제출하면 된다. 반드시 수요일 밤 11시 59분

까지 점수 취소 신청서가 접수돼야 점수가 취소된다.


